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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의견을 조합원 의견을 
듣습니다듣습니다

2/6일까지 조합원 설문조사 

지부가 2018년 임단투를 비롯한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합원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2월 6일까지 각 지회별로 실시

될 예정으로 이렇게 모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투쟁계획이 만들어진다. 그동안 지부, 지회 임단협 요구안 작

성을 위해 실시되던 설문조사에서 더 확장돼 지역사회 개선

에 필요한 요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노동의제까지 발굴해서 투쟁

이번 설문조사는 2018년 임단협 요구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

렴이면서, 사업장 교섭을 넘어서는 주거, 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노조파괴_복수노조 문제로 인해 

지부 내에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지회가 늘어나면서 임단협 

투쟁이 교섭권을 가진 지회만의 투쟁으로 한정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사업장 내의 교섭으로 임금,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업장 간의 격차를 늘리기도 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임단투가 진행된 것이다. 

지부는 올해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는 산별노조의 모습

을 되찾고, 지역의 미조직노동자에게도 더 다가가는 투쟁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 첫 걸음이다.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필요해

설문내용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합원 동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각 지회별로 전체 모임, 구역별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만나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다. 매해 반복되는 임단협 의견수렴 설문조사가 아니라 다시 

산별노조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생각

해 많은 동지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2월 1일 대전지역 최저임금 설명회

지부가 2월 1일(목)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최저임금 설명

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덕노동자권라찾기 사업단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지부가 함께 주최한다. 대덕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은 지부와 대전지역의 단체들이 

모여 만든 사업단으로 지역의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당시에는 역대 최고의 인상율,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다. 그러나 정작 시행시기가 되자 정치권에서는 최

저임금 산입 범위를 늘리려는 개악이 시도되고, 사업장에서는 상여금 및 각종수당

을 기본급화 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다. 대덕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은 미조직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 설명회를 기획했다. 최저임금이 곧 내 임금인 미조직노동자

들이 자신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주요 일정 *

□ 지부 운영위원회 교육

 “조직된 노동자는 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해야하는가?”

   1/29(월) 14시, 지부 회의실
□ 최저임금 개악·편법 저지 1인 시위

   1/31(수) 11시, 세종시 최저임금위
원회 앞

□ 대전지역 최저임금 설명회

   2/1(목) 18시30분,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